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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양 복식

참고문헌: 서양복식문화사, 예지각, 20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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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특징

캔디스 - 소매가 있는 ( 가운형식 )의 의복, ( 상류층 )에서 착용, 후에 페르시아의 관복이 되었음

숄 - 단에 수를 놓거나 술을 달아 양 어깨에 걸치거나 왼쪽 어깨에 걸치고 왼쪽 팔에 늘어뜨려 입었음

명칭 특징

튜닉+
숄

- 남녀 모두 스커트+맨틀(망토, 숄)을 입고 있음
- 카우나케스를 입었음(겉에 술이 여러층으로 늘어져 있는 직물)
- 직조법이 발달되기 전에 털가죽을 그대로 의복재료로 이용, 술이 바깥쪽으로 층층으로 늘어져 보이거나 고리로 만들어 짜냈을 

것으로 추정
- -맨틀이나 케이프도 양어깨가 덮이게 입거나 왼쪽어깨가 덮이게 입었음

고대복식-메소포타미아 복식
페르시아 인

고대복식-메소포타미아 복식
수메르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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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특징

머리와 
머리
장식

-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인들은 수염과 머리를 길렀으며 그 머리를 머리 꼭대기에서 묶거나 머리띠로 감발하여 남은 머리를 어깨 
위에 늘어뜨리기도 하였음

- 후기에는 머리를 깎고 수염도 잘랐으나 신들은 여전히 기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음
- 이 당시 여자의 머리장식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머리를 길게 묶어       ( 곤봉형 )으로 정리하여 망이나 주름 잡은 천으로 쌌음
- 관모로서는 대체로 주름을 잡은 작은 토크나 한 번 접어서 이마에 꼭 붙여 두른 ( 마제건 )을 사용함
- 바빌론의 남자들은 긴 머리칼을 뜨겁게 달군 쇠꼬챙이로 단단하게 컬하여 어깨에 늘어뜨림
- B.C. 1200년경 아시리아 자유민인 기혼녀는 외출 시 ( 베일 )을 필히 착용하도록 법문화하였음
-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두발형태를 유지하여 머리칼의 풍성함과 컬로써 살릴 수 있는 표면효과에 치중했음을 알 

수 있음
- 종교적 상징이 흔하지 않았음

고대복식-메소포타미아 복식-메소포타 인의 머리와 머리장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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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특징

로인
클로스

- 장딴지 길이의 로인 클로스로 앞쪽 끝이 예리하게 만들어져 있음(가장 단순한 스타일)
- 끝이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2개의 천을 앞뒤로 하나씩 둘러 입는 로인 클로스로서 중앙에 늘어진 삼각형 끝이 위로 올라가서 ( 꼬리 모양 

)을 이룸
- 남성의 성기를 보호하는 앞가리개가 있고 뒤에는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천이 붙어 있음

블라
우스 - 크레타의 여성은 몸에 꼭 맞는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유방을 완전히 노출시켰음

스커트 - 여자들이 평상시에 입었으며, ( 종 )모양으로 수평의 ( 계단식 ) 디자인이 많았음
- 스커트에는 다양한 무늬가 있었음

에이
프런 - 여자들은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그 위에 장식적인 목적으로 ( 혀 모양 )의 에이프런[더블 에이프런]을 앞뒤에 둘렀음

코르셋
벨트 - 남녀 모두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해 ( 가죽 )이나 ( 금속 )으로 만든 코르셋 벨트를 사용함
튜닉 - 짧고 좁은 소매가 달린 옷으로 남녀 모두가 ( 종교적 의식 ) 때 입었음

고대복식-크레타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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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레타인의 머리와 머리장식

-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오히려 길게 기른 머리를 컬하거나 땋아서 어깨에 
늘어뜨리거나 머리꼭대기에 ( 나선형 ) 금속두식으로 고정시켰음

- 여자들은 대체로 모자를 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음. 이들 모자 또한 상
당히 높고 자주 층이 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높은 캡, 뾰족한 모자, 베
레, 터번 및 일종의 삼각모와 유사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다양
하며 때때로 장미나 깃털, 리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음

- 사여신을 중심으로 한 크레타의 장식미의 근본 모티브가 나선에 있었고 
남녀 모두 인체상의 급한 곡선의 흐름을 강조하는 데 있었는데 그들의 
머리 형태 또한 구불구불한 곡선의 인상이 어느 지역보다 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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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그림자료 영상매체자료 특징

도릭 
키톤

- 도리아 지방의 남녀가 착용한 기본 의상으로 아케익 키톤, 페플로스 또는 
도릭 페플로스라고도 함

- 아포티그마와 콜포스를 연출해내는 것으로 착용할 때 초기에는 벨트를 
매지 않았으나 후에는 벨트를 한 개 혹은 두 개 또는 여러 개 묶기도 하
였는데, 이때 허리띠로 인해 생긴 부풀려서 늘어진 부분을 ( 콜포스 )라
고 함

- ( 울 )로 만들었고 어깨 위에서 피볼라나 브로치, 단추로 고정시킨 것으
로 중후하지만 개방적인 의복이었음

이오닉 
키톤

- 도릭 키톤에 비해 대단히 풍부하며 부드럽고 ( 드레이프 )해지는 것이 특
징

- 이오니아 지방의 남녀가 착용한 기본적인 의상으로 주로 얇은 ( 리넨 )이
나 ( 실크 ) 등을 사용하여 속이 비치고 주름이 많이 져서 더욱 여성적인 
분위기

히마
티온

- 그리스의 남녀에 의해 사용된 두르는 형식의 겉옷( 두르개형 )으로서 직
사각형의 모직물로 만들고 착용방법은 ( 자유 )

- 여성은 방한의 목적으로 대형의 것을 키톤이나 페플로스 위에 몸 전체를 
감싸듯이 어깨에서 발목까지 두르고 작은 것은 어깨에 걸쳐 핀으로 한쪽 
어깨를 고정시키기도 하였음

- 철학자나 청년들은 키톤을 입지 않고 ( 히마티온 )을 둘렀음

고대 그리스 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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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
미스

- 고대 그리스의 사각형 천으로 된 짧은 망토로 ( 키톤 ) 위에 착용
- 두꺼운 모직물로 되어 있으며 오른쪽 어깨나 앞가슴에 ( 피불라 )로 고정
- 두껍고 튼튼한 모직물로 되어 있어 ( 여행자 )나 ( 군인 )들이 주로 착용

피불라

-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두르는 형식의 옷에 이용된 ( 고정시키는  
핀 )으로 오늘날의 안전핀 모양의 것과 하트핀 모양의 것이 있는데 안전
핀 모양의 것이 주로 사용됨

- 고대 그리스의 의복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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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자료 특징

- 그리스 여인들은 초기에는 주로 긴 머리에 앞가르마를 타서 가지런히 빗
어 뒷머리 꼭대기나 목뒤에서 ( 시뇽 )으로 틀어 붙였음

- 스파르타 여인들은 머리를 리본으로 묶어 소위 ( 말꼬리형 )으로 정리함
- 남자들은 호메로스 시대까지는 긴 머리를 했으나 페르시아 전쟁 후부터 

짧은 머리를 취하게 되었음
- 초기에는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두르는 복잡한 형태였으나 후기에는 금속

류의 머리띠로 감발하는 단순한 모습으로 되어감
- 모자는 실용적 필요 이외 즉 여행이나 작업 외의 용도로서는 거의 사용

치 않았으며, 보통 때에는 히마티온의 한 자락을 머리에 두르는 것으로 
족하였음

- 농부나 목동이 사용하던 챙 넓은 페타소스, 노동자, 신부 등이 쓰던 캡 
형의 필로스, 스키타이 페르시안으로부터 전수된 것 같은 프리지안 보닛 
등의 종류를 볼 수 있으며, 여자들은 이외에도 히마티온과 별도로 머리 
및 얼굴을 가리는 흰색 마로 만든 ( 베일 )을 썼음

- 그리스의 복식은 부분적인 미보다는 ( 전체의 미 )를 추구했으며 자연스
러운 인체미와 피복재료의 드레이퍼리를 충분히 활용한 데 그 특색이 있
음

고대복식-그리스인의 머리와 머리장식


